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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수련회였습니다. 극기봉에 오를 때 힘이 들

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생각보다 쉽게 정

상에 올랐습니다. 꼭대기에서 선생님을 생각하며 기

도하다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이

겨야 하나요?”하고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약한 믿음, 약한 행실, 약한 희망,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님,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행해야 강해진다.

선생도 행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다.

선생은 새벽기도를 지키지 않은 자신을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실로 회개하기 

위해 

극기봉으로 와서 정신과 마음을 단련시켰다.

너희 섭리사 신부들도 이처럼 행해야 

너희 마음 몸, 혼, 영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라.

선생도 행했기에 이 섭리역사 이끌어왔고 

나 예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기에 

구원의 역사 이루어왔다.

하나님 또한 행하셨기에 

결국 6천년 신부의 역사 이루고 말지 않았느냐.

하늘 역사는 모두 행함으로 얻은 결과체다.

그러니 행하여라.

마음이 약하다, 정신이 약하다, 실천력이 떨어진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

극기봉에 와보니 쉽지 않느냐. 

힘이 별로 안 들지 않더냐.

행하니 극기봉도 쉬운 코스로 느껴지는 것이다.

극기봉을 오르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극기봉을 오르는 것이 쉬운 것임을 모를 것이다.

매사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도전하라. 행하라.

도전하고 행하면 너희의 그 행함의 책임분담에 

나 예수가 가만있지 않고 나의 책임분담을 다 하기

에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행함의 시작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를 맞이하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고로 너희는 오늘도 내일도 행하여라.

행해야 너희 정신 너희 마음 강해진다. 

너희는 행함의 정신을 배워라.

그 정신 선생의 정신 나 예수의 정신이니 

행함의 정신 가지고 재림을 맞이하라.

사탄이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행하지 못하게 

사람을 통하여 너희 육성을 통하여 

마음을 나약하게 만든다.

(이어 극기봉을 내려가면서 “산을 오르는 것은 힘

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구나.” 하고 생각할 때 예

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기봉을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느냐.

이와 같이 행하기만 하면 

나 예수가 다 해주기에 쉬운 것이다.

행함 뒤의 일은 나의 일이므로 

너희는 행하는 조건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선생은 진리와 사랑을 최고로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선생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나에게 받고 전하게 되었노라.

최고의 신부로서 행한 자였기에 

재림의 말씀을 오직 선생만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정 그는 행하는 자였기에 나의 신부 될 수 있었

고 

나의 재림의 뜻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선생같이 행하여 

나의 재림의 뜻을 선생과 하나 되어 이루어라.



월명동 자연성전도 선생과 내가 행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오직 너희가 행한 것만 지상과 천상에 남아지니 

너희는 오직 선생처럼 진리와 사랑을 행하여라.

행하여 신부되어 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라.

나와 선생과 제자들의 행함으로 

월명동 자연성전 나무와 바위들이 

온전한 자태를 빛내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마음 영 혼 육도 행함으로 

빛을 발하여라.

사랑한다. 안녕!

(극기봉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기록하느라 서 있다

가 모기들에게 다리를 왕창 뜯겼습니다. 아파서 속

상해하며 서 있었을 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기 물린 것 때문에 속상하냐?

네가 모기에게 물어 뜯김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남기기 위해 서서 기록해야 하듯이 

이와 같이 행하다 보면 모기와도 같은 사탄들 때문

에 

너희가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생처럼 앞만 보고 가야 한다.

그래야 나 예수를 만난다.

다시 오는 나 신랑 예수를 만난다.

나를 만나는 자가 천국으로 인도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 향해 아버지 향해 나아오라.

내가 기다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맞으러 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에잇, 사탄 마귀 귀신 잡

것들! 하며 사탄을 쫓아내주셨습니다.)

행한 자 그가 신부되리라. 

휴거되리라. 

천국가리라.

월명동 자연성전 소나무와 바위들처럼 

하늘 작품 되어 하늘 신부되어 하늘 사랑되어 

신랑 나 예수 품에 거하리라.

나의 성전 나의 몸 된 사랑하는 나의 섭리사 신부

들아, 

안녕!


